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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특성 및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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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Couple Characteristics and Father’s Child Care 
Activities on Children's School readiness: The Mediating Effect of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Seok-Weon Seo
Divis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atholic Sangj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부부특성 및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력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SKC) 7차년도(2014) 자료를 토대로 유치
원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1,153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변인간의 관계 및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구조모형으로 통계 처리하였으며 모델의 적합도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첫째, 부부특성은 유아
의 학습준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참여 역시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도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넷째, 부부특성 및 아버지의 양육분담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학습
준비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검증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couple characteristics and the father's childcare 
activities on school readiness through the mediation of the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The data
used for this study were drawn from the 7th year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KSC) of the
Korea Institute of Childcare and Education. The data for 1,153 children aged between 72 and 29 months
and going to kindergarten or nursery were analyz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nd influence of each
variable, a structural model was verified, and the model fit was excellen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couple characteristics directly affected the school readiness of the 
children. Second, the father's childcare activities directly affected the children's school readiness. Third,
the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directly affected children's school readiness. Fourth, the couple's
characteristics and the father's childcare activities indirectly affected the children's school readiness 
through the mediation of the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The result of verifying the significance
of the indirect effect through bootstrapping showed it to be significant. 

Keywords : Couple Characteristics, Marital Satisfaction, Couple Conflict, Father’s Child Car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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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유아들은 입학하는 순간
부터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마주하게 된
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생활이 영·유아의 신체적·심
리적 욕구를 반영하여 하루일과가 비구조적으로 구성되
어 있는 것에 반해 학습의 효율을 위해 하루일과가 보다 
구조화되고 정형화되어 있는 초등학교 생활의 초기 적응
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적응은 단
순히 초기 학교생활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학교생활 전반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1]. 따라서 이 시기의 급격한 환
경 변화속에서 유아가 순조롭고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적응을 돕는데 긍
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학습준비도(School 
readinness)’가 있다[2].

학습준비도의 개념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협의
의 개념으로는 학습능력과 관련된 개인의 역량으로 한정
하지만[3], 일반적으로 인지적 능력 뿐 만아니라 사회정
서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학교생활에 적응을 위해 필요
한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설명한다
[4]. 특히 학습준비도는 초등학교로의 전이 과정에서 초
등학교 적응의 성패를 예견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학교생
활에 대한 부적응 문제 예방과 함께 발달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5,6]들이 등장하면서 학습준비도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아의 학습준비도는 유아의 개인적 변인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가장 빈번히 그리고 오랫동
안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가족변인에 의해 크게 좌우된
다고 밝혀져 있다[7]. 이에 가족변이 유아의 학습준비도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구
체적으로 가족변인 중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학습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머니의 적극적인 양육행
동이 학습준비도에 긍정적이라는 연구[5]와, 어머니의 우
울감이 자녀의 학습준비도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
히는 연구[8] 등이 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확대되면서 아버지 관련 변인과 유아의 학습
준비도의 관계에 대해 밝히는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9]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학습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10]은 아버지의 양육행동, 양육효능감 등이 자녀의 학습
준비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가족변인 
중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등 부부특성 변인들도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우선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자
녀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통제적이거나 거부적인 양육태도에 비해 유아의 학습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2] 어머
니가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 유아의 학습능력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13]. 이를 통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부중심의 가족구조로 구성된 현대사회에
서는 다른 어떤 가족관계 보다 부부관계가 중요하게 여
겨지고 있는데, 부부특성이 유아의 발달에 직·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14,15]가 이를 뒷받
침한다. 이러한 부부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변인으로 
부부갈등이 있다. 부부갈등은 결혼생활에서 부부간에 나
타나는 대표적인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유아의 발달 전반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부부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부부관계는 유아의 올바른 발
달을 가로막는 요인으로[16] 유아의 심리상태에 부모의 
이혼보다 더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이는 부부갈등 수준이 높은 부부일수록 공감과 격
려에 대해 인색하며 오히려 무관심과 낮은 지지수준을 
보이는 등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기 때문으로 보고된
다[18]. 또한 부모의 부부갈등은 유아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가 우울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정신건강을 저해하
고[19] 학습준비도를 비롯해 발달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된다.

부부특성의 또 다른 변인으로 결혼만족도가 있다. 결
혼만족도는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결혼생활에 대한 행복
감, 만족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20] 결혼만족도 역시 
유아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결혼생활에 불만족하고 갈등에 빠지게 
되면 유아를 따뜻하게 대하지 못하는 등 자녀의 양육태
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결혼만족도가 높을
수록 유아와의 애착이 안정적이며 양육태도 역시 긍정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21]. 결혼만족도는 부모의 양육행동
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자녀의 자기조절능력과 사회성 발
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22] 유아의 성장 환경 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유아의 긍정적 발달을 위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참여
가 중요해 지면서 양육 책임이 어머니에게 오로지 전가
되던 과거와는 다르게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중요하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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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발
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데, 구
체적으로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자녀의 양육에 참여할수
록 학습준비도가 발달한다는 연구[6]를 포함해 사회성 발
달을 촉진하고[23]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향상
[24]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도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할
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등 부정적 정서가 감
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23,25].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감소가 중요한 이유는 스트레와 같은 부정적 정서가 높
은 경우 유아의 행동에 부정적인 지각이 많아지고 이는 
방임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태도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26]. 반대로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심
리적 특성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태도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촉진되는 경향을 보인
다[27].

유아의 학습준비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가 느끼고 있는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요인들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하
지만 지금까지는 각 변인들과 유아의 학습준비도의 관계
를 단선적으로 다루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부부, 
어머니, 아버지 특성을 모두 포함하기 보다는 대체적으
로 어머니 변인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현대사회의 가족 구조가 부부와 자녀로 구
성된 부부중심의 가족형태로 변화하면서 어머니에게 전
담되어 있던 양육의 역할과 책임이 어머니, 아버지 공동
의 역할과 책임으로 분담되어 어머니 뿐만 아니라 아버
지 및 부부 특성을 모두 포함하여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학습준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
색해보고자 구조방정식을 통해 부부특성, 아버지의 양육
참여,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방식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경로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가설 모델을 Fig. 1에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부특성, 아버지의 양육분담 및 어머니
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학습준비
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부특성 및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어머니
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학
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Direct Effect → Indirect Effect

Fig. 1. Hypothesis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72개월에서 79월에 해당하는 만 5세 남

아 775명, 여아 718명, 총 1,153명으로 구체적인 인구
학적 배경은 인구학적 배경은 Table 1과 같다. 

content division N %

Child’s 
gender

male 755 51.3

female 718 48.7

Mother’s
education

under high school 429 29.2

college 406 27.6
university 550 37.3

master 84 5.7
missing data 4 .2

Father’s 
education

under high school 397 27.1
college 299 20.3

university 615 41.8
master 156 10.6

missing data 6 .2
M(SD) min max

Child’s 
month 75.09(1.42) 72.0 79.0

Mother’s
age 36.81(3.69) 25.0 53.0

Father’s
age 39.28(4.00) 25.0 56.0

Table 1. Information of subject
(N=1153)

2.2 연구도구
육아정책연구소의 7차년도 한국아동패널(PSKC)에서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아버지 양육분담, 어머니의 온정
적 양육행동, 유아의 학습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
된 연구도구의 구체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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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부부갈등
한국아동패널에서는 부모의 부부갈등을 알아보기 

[28]이 부부의 디스트레스와 이혼의 수준을 예측하기 위
해 8개의 문장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로 답하도록 제
작되어 있는 부부갈등척도를 [29]이 ‘전혀 그렇지 않다(0
점)’에서 ‘항상 그렇다(6점)’의 Likert 척도로 수정한 것
을 한국아동패널에서 일관성을 위하여 5점 Likert 척도
로 재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총 8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가운데 평정하며 ‘남
편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지금 결혼생활
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한
면 어떨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등의 질문으로 구성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의 신뢰도온정적 양육
행동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923 이다.

2.2.2 결혼만족도 
한국아동패널에서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30]

이 개발한 7점 Likert 척도를 질문지의 일관성을 위해 한
국아동패널에서 5점 척도로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총 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가운데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
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남
편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도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933이다. 

2.2.3 아버지의 양육분담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아버지의 양육분담을 측정하기 

위해 [31]의 내용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하여 활
용하였다. 총 16문항으로 ‘배우자가 함(1점)’, ‘대부분 배
우자가 함(2점)’, ‘똑같이 함(3점)’, ‘대부분 내가 함(4
점)’, ‘내가 함(5점)’, ‘해당 없음(0점)’의 범위 안에서 응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양
육 활동에 더 많이 관여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
을수록 배우자가 양육 활동에 더 많이 관여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이를 목욕시킨다’, ’아이의 옷을 입혀준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분담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830이다.

2.2.4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측

정하기 위해 [32]의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
진이 자체 제작한 연구도구를 활용하였다. 양육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총 12문항 중 온정적 양육행동과 관련된 
문항은 6문항으로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아이
와 이야기해주고 놀아준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가운
데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온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신뢰도 Cronbach's α
=.868이다. 

2.2.5 학습준비도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유아의 학습준비도를 측정하기 

[33]의 도구를 번역 후 예비조사를 수행하여 문항을 확정 
후 활용하였다. 총 22개문항, 4개의 하위 영역인 사회정
서발달 6문항, 학습에 대한 태도 8문항, 의사소통 3문항,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
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로 구성
된 4점 Likert 척도로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다’, ‘간단
한 규칙과 지시를 잘 따른다’, ‘욕구, 필요한 것, 생각들
을 말로 표현한다’, ‘상상놀이를 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회정서발달의 신뢰도 
Cronbach's α=.736, 학습에 대한 태도의 신뢰도 
Cronbach's α=.860, 의사소통 신뢰도 Cronbach's α
=.844,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의 신뢰도 Cronbach's 
α=.813이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유아 및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SPSS 18.0 프로그램을 통해 빈도분석 하였다. 부
부갈등, 결혼만족도, 아버지 양육분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유아의 학습준비도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
하기 위해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확인하였
다.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고, 왜도와 첨
도를 분석하여 정규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적률상관계수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부부갈
등, 결혼만족도, 아버지 양육분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행동과 유아의 학습준비도간 인과성의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AMOS 18.0을 사용하여 구조방적식 모형으로 분석
하였다. 그리고 변인 중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
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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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S.E. C.R AVE

couple 
characteristics

marital satisfaction .811
.77

couple conflict -.831 .081 -15.917

father’s child 
care activities

child  care  activities1 .676 .032 21.116

.66
child  care  activities2 .757 .028 23.405
child  care  activities3 .778 .034 23.889

child  care  activities4 .755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warm parenting behavior1 .900 .032 31.531

.87warm parenting behavior2 .823 .029 29.879
warm parenting behavior3 .796

school readines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711

.92
approach to learning .879 .047 27.408

communication .828 .054 26.139
cognitive development and general 

knowledge .823 .045 26.014

*p<.05, **p<.01

Table 3.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 b c d e f g h
a 1

b -.674** 1
c .191** -.227** 1

d -.300** .266** .073* 1
e -.170** .153** .050 .191** 1

f -.160** .143** .089** .272** .673** 1
g -.135** .134** .064** .212** .561** .723** 1

h -.164** .144** .115** .223** .557** .714** .720** 1
M 2.13 3.20 3.80 3.64 3.50 3.50 3.61 3.64

SD .84 .67 .66 .54 .39 .41 .47 .39
S .77 -.84 -.68 -.27 -.56 -.64 -.94 -1.41

K .36 .91 1.37 .79 -.38 -.24 .223 3.88
a=marital satisfaction, b=couple conflict, c=father’s  child  care  activities, d=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e=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f=approach to learning, g=communication, h=cognitive development and general knowledge

*p<.05, **p<.0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of each variable

3. 연구결과

3.1 각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산출하여 Table 2

에 제시하였다.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아버지 양육분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각각 
2.13점(SD=.84), 3.20점(SD=.67), 3.80점(SD=.66), 
3.64점(SD=.54)이었다. 유아의 학습준비도의 하위변인
인 사회 및 정서발달은 3.50점(SD=.39), 학습태도 3.50
점(SD=.41), 의사소통 3.61점(SD=.47), 인지발달 및 일
반적 지식 3.64(SD=.39)이었다. 측정 변인들의 왜도 절

대값은 0.56~1.41, 첨도 절대값은 0.24~.3.88로  왜도
의 절대값이 2보다 작고 첨도의 절대값이 7보다 작아서 
다변량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34].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부부갈등과 유아의 학습준비도
(사회 및 정서발달, 학습태도, 의사소통 인지발달 및 일
반적 지식)의 상관계수는 -.170(p<.05), -.160(p<.05), 
-.135(p<.05), -.164(p<.05)로 부적 상관력을 보여주었
다. 결혼만족도와 유아의 학습준비도(사회 및 정서발달, 
학습태도, 의사소통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는 .153(p<.05), 
.143(p<.05), .134(p<.05), .144(p<.05)로 정적 상관력
을 보여주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학습준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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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및 정서발달, 학습태도, 의사소통 인지발달 및 일
반적 지식)는 .050, .089(p<.05), .064(p<.01), .115(p<.05)
로 사회 및 정서 발달을 제외하고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
관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머
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학습준비도(사회 및 정서발달, 
학습태도, 의사소통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는 
.191(p<.05), .272(p<.05), .212(p<.05), .223(p<.05)으
로 정적 상관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아

버지 양육분담,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유아의 학습준
비도를 측정하는 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성하
였는지 살펴보았다. 확인적 요인 분석결과 측정모형의 
x2=218.441, df=59, x2/df=3.702 p<.001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각 지수의 적합도는 GFI=.972, 
NFI=.970, RFI=.960, IFI=.978, TLI=.971, CFI=.978
로 모든 지수의 값이 0.90 이상으로 양호했으며 RMSEA
값은 0.48로 괜찮은 적합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측정변인들의 집중타당성을 판별하기 위해 
요인부하량과 평균분산추출(A.V.E)를 구하여 Table 3에 
제시하였다. 각 잠재변인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의 부
하량을 측정한 결과 부부특성은 .811~.831, 아버지의 
양육분담은 .676~.778,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796~.900, 학습준비도는 .711~.879로 모두 .5 이상의 
부하량을 보여 각 잠재변인의 요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
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C.R(Critical Ratio) 값을 확인한 결과 1.96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통계적으로도 모두 유의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35]. 그리고 잠재변인의 평균분산추출 정
도는 최소한 .50이상이면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
는데, 본 연구에서 각 잠재변인의 평균분산추출값은 
.60~.92으로 모두 .50이 넘어 집중타당성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3.3 부부특성 및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자녀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구조모형분석)

3.3.1 연구모형의 적합성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부부특성 및 아버지의 양육분담

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자녀의 학습준비
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적합성을 알아보았다. 연구모형은 부부특성 및 아버지의 
양육분담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학습준
비도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면. x2=218.441, df=59, 
x2/df=3.702, 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각 지수의 적합도는 GFI, NFI, RFI, IFI, TLI, CFI 등의 
지수값을 확인하였는데 지수값 모두 0.90 이상으로 양호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RMSEA값은 0.48로 괜찮은 
적합도로 나타나 부부특성 및 아버지의 양육분담과 어머
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연구모형을 최종모
형으로 선정하였고 이를 Fig. 2에 제시하였다. 

Fig. 2. Final model of the impact school readiness

3.3.2 최종모형 분석
부부특성, 아버지의 양육분담 및 어머니의 온정적 양

육행동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
기 위한 각 변인간의 경로계수를 포함한 분석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수준을 검정하기 위해 기각역
(C.R)을 확인한 결과 부부특성 및 아버지 양육분담이 어
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자녀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
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경
로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그리고 이를 모두 
더한 총효과를 구하여 Table 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부부특성은 학습준비도(β=.176, p<.001)와 어머니의 온
정적 양육행동(β=.421, p<.001)에 직접적으로 정적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분담 역
시 학습준비도(β=.137, p<.001)와 어머니의 온정적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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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β S.E. C.R. P

couple 
characteristics →

school readiness .090 .176 .021 4.371 ***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408 .421 .037 10.948 ***

father’s child care 
activities →

school readiness .050 .137 0.13 3.826 ***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142 .204 0.24 5.876 ***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 school readiness .109 .208 0.19 5.646 ***

couple 
characteristics →

marital satisfaction 1.000 .811

couple conflict -1.285 -.831 .081 -15.917 ***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

child  care  activities1 .682 .676 .032 21.116 ***

child  care  activities2 .666 .757 .028 23.405 ***
child  care  activities3 .820 .778 .034 23.889 ***

child  care  activities4 1.000 .755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

warm parenting behavior1 1.007 .900 .032 31.531 ***

warm parenting behavior2 .859 .823 .029 29.879 ***
warm parenting behavior3 1.000 .796

school readiness →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1.000 .711
approach to learning 1.290 .879 .047 27.408 ***

communication 1.411 .828 .054 26.139 ***
cognitive development and general 

knowledge 1.179 .823 .045 26.014 ***

*p<.05, **p<.01, ***p<.001 

Table 4. The path coefficient for the final model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couple characteristics → school readiness .176 .087 .263
father’s child care activities → school readiness .137 .042 .179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 school readiness .208 .208
couple characteristics →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421 .421

father’s child care activities →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204 .204

Table 5.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among variables of the final model 

육행동(β=.208, p<.001)에 직접적으로 정적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도 자
녀의 학습준비도(β=.208, p<.001)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부특성 및 아버지 양육분담이 자녀의 학
습준비도에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미치는 
간접효과를 구하고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Amos 프로그
램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부특성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
개로 자녀의 학습준비도(β=.087, p<.05)에 유의한 간접
효과를 보여주었다. 아버지의 양육분담 역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자녀의 학습준비도(β=.042, 
p<.05)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부특성 및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경로 분석 
및 매개효과 검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
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특성인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은 모두  유
아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혼만족도가 높고 부부갈등이 낮을수록 유아의 학습준비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
한 결과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력을 
높이고 사회적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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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부부갈등 수준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학
습준비도에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11], 부부갈등이 유아
의 정서적 문제를 야기하고 이는 유아가 스스로 정서 및 
행동을 조절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
[37] 등과 맥을 같이한다.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은 결국 
부부의 정서적 상태를 나타내주는 변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습준보비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부의 정서상태
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함을 시사하
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참여 역시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할수록 유아의 사회·정서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38]와 아버지가 유아와 함께 일상
을 공유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 록 유아의 학습활동에 긍
정적이라는 연구[39]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아버지의 양
육참여는 유아의 지적능력을 포함한 인지능력 향상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40] 역시 본 연구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이렇듯 유아의 사회·정서성 발달, 
인지발달, 및 학습활동 등 유아의 발달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현대사회의 부부중
심 가족구조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선택이 아닌 필수
기 때문에 무엇보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들이 필요하다. 

셋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학습준비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
니가 유아와 친밀한 시간을 보내며 애정표현을 충분히 
하고 아이의 행동이나 성취에 관심을 갖는 등의 양육행
동이 유아의 성취감과 자아존중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유아의 학습준비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습준
비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41]와 어머니
가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유아가 보다 
높은 수준의 자기주도학습을 하게 된다는 연구[12,13]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온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부부특성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부분매개의 역할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특성이 긍정적
일수록 학습준비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어
머니가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견지하는데 긍정적으로 작
용을 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
게 되는 것이다. 이는 통제적 양육의 경우 결혼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지만 온정적 양육은 결혼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의 결과[42]와 부부갈
등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자율적 양육행
동이 적게 발현되는 반면 부부갈등 수준이 낮을수록 이
러한 긍정적 양육행동이 자주 나타난다는 선행연구[43]
와 일맥상통한다 이를 통해 어머니가 결혼생활에 만족도
가 높고 부부갈등이 적을수록 유아에게 온정적인 양육태
도를 더욱 자주 취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결국 어머니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보다 만족스럽고 여유있
는 부부관계에서 온정적 양육행동이 가능할 확률이 높아
짐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부부관계를 형성
시키기 위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 다섯째,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학습준비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도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
도는 부분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부부특성과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유아의 학습준비도를 향상 시킬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 역시 향상시켜 간접적으로도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할수록 어머니
의 양육스트레스를 포함한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18,23,28], 이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28]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여 유아에게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자주 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여유를 제공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논의를 종합하면 유아의 학습준비도는 초등학교의 초
기적응 뿐만 아니라 이후 학령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태
도를 온정적으로 견지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아버지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
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특히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도 영향을 미쳐 어머니가 느끼는 부부갈등
과 결혼만족도등 부부특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
로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무엇보다 아버지가 양육에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지원과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올바른 양육 방법에 대한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부부변인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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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하여 각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았지만 모두 어머니
가 느끼고 있는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로 제한하였다. 유아양육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 비중이 동등해져가는 현대사회의 가족구조를 보다 
잘 이해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추후 연
구에서는 아버지가 인지하는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나
아가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모두 변인으로 투입하여 유아
의 학습준비도와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관련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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